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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 뉴스 】

풍수해보험 가입자, 20만 가구 돌파

□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수가 9개

월만에 2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밝힘.

o 풍수해보험은 방재청이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

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임.

□ 풍수해보험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기간이 짧고 예년에 비해 풍수해 피해가 적어 

11월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최근 동절기에 대비한 집중 

홍보 등으로 주당 2만 건 이상씩 가입하는 추세를 보임.

o 최근 주별 보험가입 추이는 총 가입자 수가 182,290가구(12월 3일 기준)를 기록

하였으며, 이 중 주택이 181,373가구, 온실 756가구, 축사 161가구 순으로 나타

남.

o 이는 11월 중순 대비(2주차 가입자 수는 117,540가구)로 55.1%의 가파른 가입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풍수해보험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발생한 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부동

산권리보험, 법률비용보험 등과 같이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성 상품의 일환

으로 개발 ․ 판매되고 있음.

o 이처럼 여러 경제 분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정책성보험의 적극적인 영업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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